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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결심까지했던숨겨진사연

여자복싱대표팀이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메
달을 확보하는 행운을 잡았다. 주인공은 75kg
급에 출전한 성수연(18·여주여고).

그녀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단 한 경
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4강에 진출했고 동메달
을 획득했다. 복싱은 4강에만 진출해도 최소 동
메달이다.

성수연이 무혈입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
복싱이 이번 대회 신설종목인데다 75kg급은 여

자 3체급 가운데 최중량급이어서 출전선수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원수 부족으로
7명의 선수들은 8강으로 직행했고, 이중 1명은
대진추점을 통해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다.
7분의 1 확률을 뚫은 선수가 바로 성수연이었던
것이다.

성수연은 올해 선수생활을 시작한 신예다.
3월 전국여자신인복싱대회, 6월 회장배전국여
자복싱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
았지만 9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하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이번 대
회 목표도 4강이었다. 이제는 실력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차례다.

성수연의 행운!
女복싱75㎏급7명출전8강직행
부전승으로 4강 진출 동메달 확보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한국이 낳은 펜싱의 여제다웠다. 남현희가 19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펜싱 플뢰레 결승전에서 중국
천진옌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연패.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

‘한국펜싱의 간판’ 남현희(29·성남시청)의 아
시안게임 여자플뢰레 개인 금메달 뒤에는 한 때
은퇴 결심까지 했던 사연이 담겨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남현희의 소속팀은 서울
시청이었다. 하지만 남현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재계약 포기를 결심한다. 마땅한
팀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

남현희는 연말연초, 소속팀도 없이 태릉에서
묵묵히 칼을 잡았다. 펜싱에 대한 열정은 그대
로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했다. 운동
을 둘러싼 주변관계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현
희는 “펜싱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
았다.

하지만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의 아쉬움
이 그녀를 붙잡았다. 입버릇처럼 “2012런던올
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던 남현희였
다.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대한체육회 관계
자들이 백방으로 뛰었다. 그리고 결국 성남시청
에 새둥지를 틀었다.

성남시청은 남현희의 영입과 함께 여자펜싱
팀을 창단했다. 조건도 좋았다. 계약금 1억
2000만원, 연봉7000만원 등 총액 3억3000만원
에 3년 계약이었다. 2012런던올림픽까지 염두
에 둔 포석이었다.

계약기간 중에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입상할 경우 포상금
은 별도로 정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성남시청은 남현희의 세계
랭킹 관리를 위해, 연간 4개 국제대회 비용도 부
담하기로 약속했다. 펜싱 세계랭킹은 국제대회
성적별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하는
데,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할수록 유리한 조건이
다. 톱랭커들은 상위 시드를 배정받는다. 남현
희는 올시즌 내내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결국 그 결과가 광저우에서 나왔다. 남현희는
19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열린 광저우아시
안게임 여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천진옌(중
국)을 15-3으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남자 사브르의 구본길(21·동의대)도 개인전
결승에서 중만(중국)을 15-13으로 꺾고 우승했
다. 아시안게임 첫 출전에서 거둔 금 쾌거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던 남현희는 이로써
이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남현희는 22일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도 금
메달에 도전한다. 만일 단체전에서도 아시아정
상에 오른다면 2006도하아시안게임에 이서 2관
왕 2연패를 달성한다.

AG 2연패 남현희 “펜싱 그만두려 했었다”
소속팀 서울시청 떠나며 혼자서 훈련
미래 불안·스트레스에 은퇴까지 생각
성남시청에 새둥지 틀며 부활 구슬땀
플뢰레개인전中 천진옌꺾고금영광

남자 사브르 구본길 첫 출전서 금메달

광저우(중국)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태권도가 이틀 연속 금 2개를 따내는 금빛 발차
기를 해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62kg급에 출
전한 노은실(21·경희대)은 라헤레 아세마니(이
란)를 14-2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어 고교
생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18·한성고)이 남자
63kg급 결승에서 나차푼통(태국)을 10-9로 꺾고
또 다시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이로써 태권도 대표팀은 18일 여자 57kg급 이
성혜와 남자 +87kg급의 허준녕(이상 삼성에스
원)에 이어 아시안게임 태권도 3∼4번째 금을 캐
냈다.

그러나 원래 대표로 선발됐던 김응현의 부상으
로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잡은 남자 68kg급의
장세욱(19·용인대)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모
하마드 바게리 모타메드(이란)에게 4-6으로 져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金 金…또 금빛 발차기
노은실 이대훈 태권도 3∼4번째 금
男 68㎏급 장세욱은 아쉬운 은메달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대만 내 반한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18일 여자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한 양슈춘이 베트남을 상
대로 9-0으로 크게 앞서다 불법장비 착용문제로
실격패를 당하면서 화살을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
으로 돌리고 있는 것.

TV중계를 통해 태극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보
이는가 하면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감
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만,태권도실격패로반한감정격해져

편집｜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

이것이 종주국의 발차기 대표팀 막내 이대훈(왼쪽)이 태
권도 63kg급 결승에서 태국선수를 상대로 얼굴공격에 성
공하고 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